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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5785년 타무즈월 28일 (서기 2025년 7월 24일) 

토라 몫: 마토트 (Mattot) 

주제: 신성한 의식의 더럽힘  

 

민수기 31장 21절은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토라의 규례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모세는 

미디안 여인들을 살려둔 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군대에 화를 냈습니다. 분노의 영으로 인한 나머지, 그는 

실수로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고 구전하는 고서는 기록합니다. 전쟁에서 죽은 시체들과 접촉했기 때문에 

부정해진 조리 기구들을 정결하게 하면, 그 기구들이 흡수했던 여호와의 선택받은 자녀들이 먹지 말도록 

금지된 부정한 음식과  그 기구들이 이방인 소유였다는 점에 연관한 부정함까지 함께 정결해질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잘 제사장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렇게 모세의 가르침을 선명히 

전했습니다: 

 

“이것,” (곧 모세를 통하여 방금 너희에게 검토해 준 시체와의 접촉으로 인한 부정에 대한 정결법)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너희는 그가 말한 대로 준행하여야 하느니라.” 여기서,  

“신성한 의식에 있어서 부정 (투마, tumah)” 한 것과, ”조리기구 안에 흡수된 금지된 음식례“에 대한 근본적 

차이점을 검토해봅니다.  

 

이 두가지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차이는 두고 있습니다: (a) 금지된 음식은 실제로 조리 기구의 벽 안쪽까지 

스며든 물체적 상태입니다. 따라서 첫번째 (a)의 경우, 금지된 음식을 용기 안에 담아 그 조리 기구가 흡수 했을 

경우, 그 음식물 잔여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식기를- 끓는 물에 담그거나, 하얗게 달궈질 때까지 불에 달구는 

방식—으로 정결케 합니다. (b) 반면에, 신성한 의식에 대한 부정함은 기구의 외부에 머무르며, 이는 영적인 

상태말합니다.  두번째 (b)의 경우는 의식적인 측면에서 부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미크베 (정결규례)에서와 

같이 물에 담그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의식적 측면에서의 부정함은 음식이 닿은 표면에만 

머무르며, 기구의 내적 재질에는 물리적으로 이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논리는 대부분 물리적 감각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조리 용기 안에 스며든 금지 음식물을 제거하는 

정화 과정은 비교적 이해하기 쉽습니다. 반면에, 의식적인 영역에서 부정함은 단순히 정결례식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어느 만큼 양의 물에 용기를 담그는 것만으로 정결해진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지성세계에 

기반하는 이성적 논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특히, “시체와의 접촉으로 인한 부정”은 일반적인 “의식적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규례 보다도 훨씬 더 

추상적입니다. 시체와 접촉 되었을때에 정결하게 하는 규례, 곧 특별히 준비된 혼합물 몇 방울을  

사람이나 기구의 외면에 뿌리는 것은, 의식적으로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방식보다 더욱 “영적”이며, 사람의 

이성적인 논리로 예측하기에는 더더욱 맞지 않는 방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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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이 모세가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복합물의 능력에 대해 오해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모세는 왕, 즉 여호와 엘로힘의 종으로써 샤마임(하늘들)의 시각, 즉 엘로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정결례의 복합물의 힘이 사람이나 용기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 침투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한 사람의 전반적인 태도의 변화는 그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포함하여 전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포괄적인 관점입니다. 

  

하지만 엘르아잘은 제사장으로써 여왕 즉, 백성들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인간의 시각, 즉 현실적인  

지평적 관점에서 이를 바라보았고, 그래서 간단히 정리된 전반적인 외적 변화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빛을 방산하는 토라에 기록하신 존귀하신 대표적인 두 분을 통한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는 여호슈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을 찾으러 보내심 받은 기름 부으심 받으신 자를 믿음으로 구원 받음과, 각인의 믿음의 분량에 

상응하는 선한 행실이라는 결실을 맺어 나감을 다시 상기합니다. 각 개인은 그 내면을 면밀히 정검하고, 

그 심중까지 섬세히 들여다보며”스스로를“ 정직히 다듬고 다루었을때에, 여호와 찌욘의 첫 열매들의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경지까지 도달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샬롬.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레 10:10-11).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계 22:11-12). 

 

”아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약 2:20-24) 

 


